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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그룹, 유능한 인재 확보할 찬스
구본무 회장, 2009년 고용규모 확대 … 글로벌 경기침체 해법은 도전정신

LG그룹 구본무 회장이 2009년 고용규모를 2008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.

구본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계 주요 인사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행

사장을 나오면서 “2009년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”라고 말했다.

구본무 회장은 1월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도전정신을 

제시하고 “상황이 어렵다고 현안에만 몰두하면 2-3년 후에는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지

도 모른다”며 “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할 것”을 강조했다.

또 “2008년에는 매출 110조원，영업이익 7조원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며 선전했지만 2009년은 상황이 훨씬 

힘들 것 같다”며 “세계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”고 진단했다. 

이에 LG가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시장과 고객 등 환경 변화에 보다 

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방식이나 경쟁력에만 의존해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없

다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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